
주여, 고쳐 주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코로나19)으로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전 세계에 코로나

19이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전염병에 비해 치사율이 높지 않다

는 점을 들어 과도한 반응이라는 서로 다른 극단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코로

나19이 국가재난의 문제로 다루어져 한국교회 역시 이에 애써 협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대

형집회와 기타모임을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내 한인교회

는 잠잠한 미국교회와는 달리 좀 더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예배는 정상적

으로 진행하나 기타 다른 사역들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대안으로 온라인이나 SNS로 대

체하고 있습니다.  

 

헤브론 교회도 예배와 각종 모임에 대해 고민하던 차에 당회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큰 

방향을 정했습니다. 첫째, 각종 뉴스와 방안을 참조하며 주의하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한국의 상황이나 대처방법보다는 미국정부와 보건당국 및 쿡카운티의 주

의사항을 고려하여 대처하는 것입니다. 일부 기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휴교나 폐쇄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헤브론 역시 현실과 가능성 사이에서 현실적

인 예방차원을 선택하되 위축되기보다는 교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러므로 모든 예배와 모임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성도들께서 안내문을 참고하여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헤브론 성도는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야 할까요? 교회역사 속에 전쟁과 전염

병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적 대처는 세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인가를 떠나 하나님과의 관

계를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혹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성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 땅을 고친다(역대하7:13-14)"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의 불안과 염려와 원망 대신 하나

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점검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방어적 태도 대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살피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 여러분 자리에서 빛처럼 희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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